<동그라미 채우기> 참고용 대본

[다정, 진수 역 지원자용 대본]
S#1 겨울 저녁, 다정의 책방
적막과 책 냄새가 감도는 ‘다정’의 책방. 책들도 곧 잠에 들 것 같은 저녁이다. 다정은 계산대 옆 구석에 자기계발서가 담긴 종이박스를 턱 내려놓고는 손을 탁탁 턴다. 허리를 펴고 책방을 무심히 둘러보는데, 아까부터 책장 사이로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어슬렁거리는 한 남자가 눈에 띈다. 다정은 그를 발견하곤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중략)
해맑은 표정의 진수. 커피를 사들고 계산대의 다정 앞에 서있다.

다정: (퉁명스럽게) 일 없어요?
진수: 일이야 뭐, 있다가도 없는 거죠. 여기 오면 없는 거예요.
다정: 그럼 다른 데 가서 노세요 책도 별로 안 읽으면서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진수: (장난스럽게) 네? 무슨 소리세요 다정 씨. 저 완전 책돌인데. 그때 그 시집도 벌써 다 읽었다구요.
다정: (자기계발서를 진열하며) 하긴 최근에 시집 사 간 사람 진수 씨밖에 없긴 했어요. 맨날 학습지만 다 나가지.
진수: (웃으며) 요즘 사람들 참 낭만이 없어요. 그쵸.
다정: 요즘 시대에 낭만은 무슨 낭만이에요. 먹고 살기만 하면 그걸로 됐지.
진수: 음……. 제가 보기엔 다정 씨가 낭만 그 자첸데요.
다정: (어이없다는 듯 살짝 창피해하며) 자꾸 그런 소리 할 거면 얼른 가요. 
진수: (옅게 웃으며) 그래도 커피는 식기 전에 드세요.
다정: 커피 자꾸 사오지 말……. 
진수: (다정의 말을 끊으며) 저 오늘은 일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볼게요! (해맑은 얼굴로 문 옆에서 손을 흔든다)
 
다정은 진수가 두고 간 커피를 보며 가볍게 한숨을 쉰다.
 
다정: (혼잣말로) 하여튼 이해가 안 가……. 낭만 찾아본 지가 언젠지도 모르겠다 나는. (한숨 쉬며)


[이서 역 지원자용 대본]
S#2 겨울 밤, 다정의 자취방
다정과 친구 ‘이서’는 다정의 자취방에서 맥주 한 캔을 하며 수다를 떠는 중이다.

이서: (놀리듯 웃으며) 야 그 분이 너 많이 좋아하네~
다정: (살짝 화내며) 그니까 왜! 왜 좋아하냐고 도대체. 그리고 나이도 우리 또랜데, 수상할 정도로 해맑다니까? 일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잘 알지도 못하고 자기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을 왜 매일 만나러 오냐고. 자기가 무슨 고딩이야? 그런 건 첫사랑 때나 하는 거지.
이서: (흐뭇한 듯 씩 웃으며) 아유~ 좋을 때다~
다정: (발끈하며) 뭘 좋을 때야. 남자친구도 있으신 분이. (기대하는 표정으로) 됐고 네 얘기나 좀 해봐.
 
초인종이 울린다.
 
이서: 야, 치킨 왔다. 먹으면서 말해줄게.
 
이서는 배달 음식을 받으려 몸을 일으킨다. (중략)

다정: (흥미롭다는 듯) 그래서, 네가 먼저 좋아한 거야?
이서: (상기된 표정으로) 응. 얼굴도 성격도 딱 좋아. 완전 내 스타일이야.
다정: (장난스럽게) 오~ 네가 인정할 정도면 진짜 괜찮은가 본데. 사진 없어 사진?
이서: 기다려봐. (승우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들어가며) 어때? 잘생겼지? 
다정: 음~ 괜찮네. 이름이 박승우야?
이서: 응! 이름도 귀엽지? 
다정: 그만해라. (이서 입에 치킨을 밀어넣으며)


[승우 역 지원자용 대본]
S#3 겨울 낮, 카페
(다정이 친구 이서의 연인 승우를 찾아가 궁금증을 해소하려 한다.)

느긋한 주말 오후, 어느 카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던 다정이 별안간 표정이 밝아지며 손을 흔든다. 승우가 머쓱해하며 다정에게 꾸벅, 인사한다. (중략)

다정: 언제부터 이서가 그런다는 걸 아셨어요?
승우: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런 걸 일일이 기억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습관 같은 건데. 그래도 생각해보면, 사귄 지 두 달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좀 편해져서 그런지 뭘 자꾸 하나씩 입에 넣더라고요. 우린 보통 안 먹는 것들을요.
다정: 먹지 말라고 얘기해보셨어요?
승우: 제가요? (어처구니 없다는 양) 아니요. 
다정: 왜요? 남들이 보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겠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옆에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쓸데없이, 먹어도 꼭 그런 걸 먹냐고요. 
승우: 글쎄요. 제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거였으면 진작에 안 했겠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그리고 전 쓸데없는 거 좋아해요. 제가 하는 일도 그래요. 얼마나 쓸데없어요? 사진이라는 게 먹고 사는 데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돈도 잘 안 돼요. 근데도 어느샌가 보면 셔터에 손이 올라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찍는 거예요. 쓸데가 있든 없든.


[다정 어머니 역 지원자용 대본]
S#4 겨울 낮, 다정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다정의 어머니가 다정과 진수 앞에서 자신의 첫사랑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다정 모: (독백) 정릉천 가봤어요? 겨울에는 물도 얼마 없고 바람만 쌩쌩 부는, 별 볼일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해 겨울에는 매일같이 그 별 볼일 없는 정릉천에 찾아갔어요. 그것도 해가 어둑어둑 질 무렵.
 
오리를 보고 있는 여자. 하지만 그녀가 정말 보고 있었던 것은 다섯 걸음 정도 떨어져서 카메라에 오리를 담고 있는 남자였다. 
 
여자는 오리를 보던 시선을 남자에게로 돌리고, 둘은 눈이 마주칠 뻔한다. 여자가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수줍어한다.
 
다정 모: (독백)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냥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가 좋았나봐요. 매일같이 손발이 얼어붙는지도 모르고 강가에 앉아서 오리를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 사람이 내 첫사랑이었어요.


[교수 역 지원자용 대본]
S#5 겨울 낮, 상담실
다정이 상담실의 문을 열고 조심스레 들어온다. 교수의 책상에 놓인 머그컵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다정: 안녕하세요. 진수 씨 소개로 왔어요.
교수: 편하게 앉으세요.

다정은 자리에 앉아 상담실을 이리저리 둘러본다. 교수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한다.

다정: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가 먹으면 안 되는 걸 자꾸 먹어서요.
교수: 친구 분의 증상은 흔히들 이식증이라고 부르는 섭식장애입니다. 머리카락, 손톱 같은 신체 부위에서부터 흙이나 금속 조각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그 행위로 인해 건강 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정: 그런데 보통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 아닌가요? 다 큰 어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정말 괜찮은 거예요?
교수: 생물학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데도 다정 양은 왜 친구 분이 그 행동을 고쳐야한다고 생각하나요?
다정: 그야… 어른스럽지 못하잖아요.
교수: 글쎄요. 어른스러움이 모든 선택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죠. 자,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후략)

